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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 한 해 동안 섭리사를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역사

해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린다고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2009년 한 해가 역사의 페이지로 사라지고 있구나.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해였을 것이다.

올해의 표어를 새롭게 변화라는 주제를 주며 

나는 너희 섭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하기를 진정 원했노라.

너희의 신앙이 온전히 나를 향해 서고 

너희의 영, 혼, 육이 나와 일체되어 살기를 바랐노라.

변화가 얼마나 큰 올해의 목표였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면 

너희 개개인의 신앙을 절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변화를 외치고 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랐노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노라.

성령의 역사야말로 섭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노라.

성령의 역사야말로 섭리 너희 모두를 회개시켜 

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길이었느니라.

그래서 원 없이 성령을 부어주었고 

그로 인해 섭리사에 회개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노라. 

하지만 회개에 대해 깨우쳐주며 말씀해주어도 

회개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로 인해 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프고 아팠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도 너희 각자는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이 많았노라.

마지막까지 온전한 회개를 이야기하며 섭리사 완벽히 회개를 

통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라고 했노라.

그래서 모두들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너희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을 것이다. 

회개를 통해 이 섭리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노라. 

회개함으로 너희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았으며 회개함으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었다.

한 해 동안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의 문제를 

청산한 자들은 새해가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도 나의 신부들이 있는 이 섭리사가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길 바라노라. 



어렵고 힘든 것을 모두 잘 이겨내었으니 

이제 모두 다 희망을 가지고 뛰어주길 바란다.

나의 섭리가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너희가 그동안 받은 성령을 밑바탕 삼아 

생명들을 거둬들여 주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희와 함께 2009년 원 없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뛰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뛰어주길 바란다. 

나와 일체되고 너희 선생과 하나 되어 섭리의 새로운 

비젼을 너희들이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노라.

모두들 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 실천하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노라. 

사랑해서 다 용서하기로 했던 나와 너의 선생의 뜻을 

깊이 깨닫고 새해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쓰는 섭리사가 되길 바란다.

한 해 동안 너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하늘 아버지와 성령 어머니께 모두 진정 감사하며 

나의 사랑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뛰어주기를 원하노라. 

사랑한다. 나의 말이니라.

(이어서 시로 주셨습니다.)

새마음

새마음으로

기다림으로

설렘으로

맞이하는 

첫날.

그날은 

새해.

모두들 좋아하며 

맞이하지만

그 새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구나.

한 해를 한결같이 

새마음으로 살 때

너희의 소망에 

더 가까이 가게 되리라.



새해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섭리의 새해가 왔도다.

이제 나의 섭리가 

빛을 발할 때가 왔도다.

그 때가 바로 이때이다.

새해에는 섭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로 뭉쳐야 한다.

흑암을 물리치고 나가야 한다.

새해는 섭리의 날이다.

새해는…….


